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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남녀 중학생 1, 2학년 

32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독립표본 t 검증과 PROCESS

macro Model 14를 사용한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성별로 표본을 분리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났으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방안을 모색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작용함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사회불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 초기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

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friend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among early adolescents. A total of 322 adoles-

cents in the 1st and 2nd grades of middle school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ana-

lyzed using t-tests, and moderated mediation Model 14 in the Process macro for SPSS.

Girls reported higher level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than boys, whereas no 

gender differences found for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ocial anxiety, or friend 

support. Testing the model within each gender group showed that, for girls, maternal psy-

chological control was associated with greater social anxiety indirectly through higher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this indirect effect was weaker when friend support

was higher. For boy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not supported.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peer support may buffer the social anxiety risk associated with ma-

ternal psychological control via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articularly among girls,

underscoring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prevention efforts that targe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trengthen supportive peer relationships.

Keywords social anxiety,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friend support, early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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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로 

사회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

년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

지고 사회불안을 경험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Spence & Rapee, 2016). 사회불안이란 사회적 맥락에

서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에 대해 현저한 두

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22). 사회불안의 약 

75%가 8세에서 15세 사이에 시작하며, 주로 초기 청소

년기에 해당하는 13세 전후에 많이 나타난다(APA, 

2022). 청소년기 사회불안은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의 

어려움, 감정조절 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성인기까

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권석만, 2023; 

Sackl-Pammer et al., 2019). 이에 초기 청소년의 사회

불안에 관련된 특성을 탐색하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의 기제를 설명하는 자기제시 이론(self-pre-

sentation theory)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타인

에게 주려는 욕구가 높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내적인 신념이 낮을 때 사회불안을 경험한다

(Schlenker & Leary, 1982). 특히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

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높은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는 욕구가 좌절되

기 쉽다(Hewitt, Habke, Lee-Baggley, Sherry, & Flett, 

2008). 이로 인해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면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Hewitt 

et al., 2003). 이때, 사회적 지지는 사회불안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지지적인 관계

는 개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수용받을 수 있다는 인

식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제시 실패에 대한 사회불안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Schlenker & Leary, 1982). 선

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성

향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을 받은 경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Chen et al., 

2012).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가하면 자

녀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부모의 

기준을 내면화하게 된다(Baumrind, 1991).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자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

하게 보이려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하정희, 2017; 홍은실, 2021). 즉, 부모가 심리적

으로 통제하는 수준이 높으면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자

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적 상황에서 긴장감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불안에 대한 127편의 국내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석지은, 이소연, 2018)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회

불안 위험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개인 외적 

요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

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Xia, Olsen, McNeely, & 

Bose, 2012). 선행연구들(이혜인, 이영애, 2021; 주리

애, 하정희, 2019; Barber, Harmon, 2002)에 의하면 청

소년은 부모로부터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을 자

주 경험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후기 청소년기에 비해 정서적 독립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부모의 양육방식을 더욱 민감하게 지각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배효숙, 홍혜영, 2017), 이 시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회불안에 더욱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통제 연구(Barber & Harmon, 2002)에 따르

면,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아버지와 어머

니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였다. 이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통제 

방식이나 그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청소년 자녀 양육에서 주로 돌봄의 주체이며(안명희, 

신희수, 2012),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심리

적 통제를 더 크게 지각하였다(기효정, 홍혜영, 2016; 

이은경, 박성연, 2011; Luebbe, Bump, Fussner, & Rulon, 

2014).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보다 어머니의 심리

적 통제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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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현옥, 2025; 박효정, 박주희, 2015; Roman, Mwaba, 

& Lens,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감

추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의 기존 

특성만으로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충분히 이해하

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한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완벽을 추구

하는 욕구와 같은 개인의 성격과 태도에 초점을 둔 완

벽주의와 달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타인에게 어떻

게 보여지는지와 같은 표현적 욕구에 초점을 두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은폐

하고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나 태도를 

의미한다(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

준이 높은 사람은 실제로 완벽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대인관계에서 완벽하게 보이려는 특성을 보인다. 선행

연구들(전소영, 2021; 최주희, 이동현, 2023)에 따르면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신의 요구를 충

족시켜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Blatt, 1995). 

이에 자녀는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아지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과 실패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결국 사회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하정희, 

2017; Flett, Coulter, & Hewitt, 2012).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

게 지각한 초기 청소년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고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

칠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사나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사

회불안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근태, 박은민, 

2024; Kostelecky & Lempers, 1998; Wills, 1990). 사회

적 지지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소년이 현실과 목표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사회적 지지는 이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Sarason, Pierce, & Sarason, 1990). 이

들의 연구(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에 따르면, 평가적 우려와 심리적 고

통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한 친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중요한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상희, 

2015; Fredrick, Demaray, & Jenkins, 2017). 친한 친구

란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가까운 유대감을 느끼며, 일상

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친구를 의

미한다(Furman & Buhrmester, 1992). 초기 청소년기에

는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보내

며, 이 시기에는 관계의 중심이 부모에서 친구로 이동

하기 때문에 친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청소년기 동안 지각된 부모지지, 교사지지

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친구지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한유진, 최나야, 2004; Furman & Buhrmester, 

1992). 친구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을 

완화한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Fredrick et al., 

2017). 그러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아진 초기 청소년이라 할지라

도 친구지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불안 발현이 달

라질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 사회불안은 성별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의 사회불안(기효정, 홍혜영, 2016; 양재원, 양윤란, 오

경자, 2008; La Greca & Lopez, 1998)과 친구지지(최

인숙, 2012; Cheng & Chan, 2004)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

다. 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곽다미, 신나나, 2021; 

최지영, 2020; Bacikova-Sleskova, Barbierik, & Orosov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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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박승혜, 이승

연, 2019; 박지혜, 이주영, 2018; Hewitt et al., 2011)에

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

불안이 발생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학생 집

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

불안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박효정, 박주희 2015; 

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남학생 집단보

다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박지혜, 이주영, 

2018). 또한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남녀가 지각하

는 친구지지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Rose & Rudolph, 

2006).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

탕으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 사회불안에서 나타나

는 성차를 재확인하고 이들 간 관련성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사회불안 

간 관계가 친구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남학생 표본과 여학생 

표본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친구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

회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친구지지가 사

회불안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임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기 청소

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지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2-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학생의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은 친구지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2-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학생의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은 친구지지에 따라 달라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8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중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초기 청소년기는 이전 발달단계에 비해 또래 및 타

인의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고 사회불안이 뚜렷하게 증

가하는 시기로 보고된다(양재원 등, 2008; Amies, Gelder, 

& Shaw, 1983; Morris & Masia, 1998). 따라서 본 연구

는 사회불안의 발달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시기의 특

성을 반영하여 1, 2학년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1학년 남학생은 70명(21.8%), 

1학년 여학생은 78명(24.2%)이었으며, 2학년 남학생은 

89명(27.6%), 2학년 여학생은 85명(26.4%)으로 나타났

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사무

직 111명(34.4%), 현장⋅기술직 83명(25.8%) 순으로 나

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사무직 124명(38.5%), 

서비스⋅영업직 81명(25.2%), 무직 67명(20.8%) 순으

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통제 척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 

(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를 기반으로 Barber 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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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소년의 관점을 직접 반영하여 문항을 재구성한 

Psychological Control Disrespect Scale(PCDS)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김도아와 최은실

(201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8문항이다. 예시 문항으로는 ‘어머니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훈

육방식을 사용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김도아와 

최은실(2019)은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으

며, Cronbach’s α 값은 .9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다.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 등

(2011)이 개발한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Junior Form(PSPS-Jr)을 하정희 등(202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이

며,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벽주의적 자

기노력 요인(9문항)은 자신의 완벽함을 대인관계에서 

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한다. 예시 문항

으로는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등이 있

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요인(3문항)은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실수 및 결함들이 대인관계

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

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 친구들이 나의 단점

에 대해 하나라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요인(3문항)은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실수 및 결함들을 타인 앞

에서 인정하거나 말하지 않는 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늘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으로 응답하

게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은 은폐하려는 성

향을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하정희 등의 연구

(2020)에서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9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

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0로 나타났다.

3) 친구지지 척도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Maleck와 Demaray(2002)

가 개발한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

(CASSS)을 김남경(201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친구지지 

하위요인만 사용하였다. 친구지지(9문항)는 친한 친구

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나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등의 긍정적 자원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 친한 친구는 나의 기분

을 이해해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식

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긍정문 중심의 척도는 동의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Suarez-Alvarez et 

al., 2018)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을 보다 명

확하게 구분하고 편향을 줄이기 위해 4점 Likert 형식

으로 응답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친한 친구로부터 긍정적인 자원을 받고 있다고 느

끼는 것을 의미한다. 김남경의 연구(2019)에서 구성타

당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88으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2로 나타났다.

4) 사회불안 척도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 Greca와 Lopez(1998)

가 개발한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SAS-A)

를 양재원 등(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8문

항)은 타인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부정적으로 평

가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등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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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

할까 걱정한다.’ 등이 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요인(5문항)은 친숙하지 않은 낯선 상황에 대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사

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 등이 있다. 일반적 사

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요인(5문항)은 새로운 상

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불안, 불편감, 걱정 

등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과만 이야기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

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형

식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

황에서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양재원 등의 연구(2008)에서 구성타당도, 준거타당

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1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K대학교 기

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IRB-2025-0295-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설문지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

역에 소재한 8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중학생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모집을 위해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안내하여 

협조를 구한 후 우편으로 연구참여 설명서와 모집공고

문, 설문지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우편으로 전달하였

다. 이후 담임교사를 통해 패키지를 보호자에게 전달하

는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연구참여에 대

해 문의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참여 동의서와 승낙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

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교실에서 이루어졌

고,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학생과 협조 교사에게

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

외하고 322부(94.4%)를 실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9.0와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 사

회불안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

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 4.2(Model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

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남학생 표본과 여학생 

표본을 분리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독립

변인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종속변인에 사회불안, 

매개변인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조절변인에 친구지

지를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친구지지를 평균과 평균±1 

표준편차로 나누어 조건부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의 성차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표본과 초기 청소년의 성별

로 표본을 분리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

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먼저,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는 초기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t = -1.66, p = .10). 다음으로,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는 여학생 집단의 평균(M = 3.15, SD = 

0.82)이 남학생 집단의 평균(M = 2.78, SD = 0.92)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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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t = -3.75, p < .001, Cohen’s d = 0.42).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중

간 효과 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

이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지지는 

초기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t = -1.43, p = .15). 사회불안도 초기 청소년

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t = -1.24, p = .22).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청소년의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

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성별로 

표본을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참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

게 지각할수록 사회불안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두 변인 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유사

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친구지지는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에서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끝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친구지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 간 상관은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아 조절변인인 친구지지가 주요 변인들과 단순상관 

수준으로 크게 결합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살펴

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조

건부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부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친구지지의 수준은 평균, 평균

±1 표준편차로 나누어 각각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1 2 3 4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47** .13 .14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2** - -.01 .17*

3 친구지지 -.11 -.05 - -.43**

4 사회불안 .17* .20* -.44** -

주. 남학생 표본(n = 159)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여학생 표본(n = 163)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p < .05. **p < .01.

표 2.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전체

(n = 322)

남학생

(n = 159)

여학생

(n = 163) t Cohen’s d

M (SD) M (SD) M (SD)

어머니 심리적 통제 2.52 (1.09) 2.42 (1.15) 2.62 (1.01) -1.66 0.1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2.97 (0.89) 2.78 (0.92) 3.15 (0.82)   -3.75*** 0.42

친구지지 2.92 (0.77) 2.86 (0.77) 2.98 (0.77) -1.43 0.16

사회불안 2.92 (0.87) 2.86 (0.94) 2.98 (0.79) -1.24 0.14

***p < .001.

표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사회불안 및 친구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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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학생 집단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

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

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남학생 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친구지

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건부과정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38, p < .001). 둘째, 사회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살펴보면, 독립변인

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 = .09, p = .16).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는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 .48, p < .05). 반면 친구지지는 사회불

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20, p = .3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

의 상호작용항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

았다(B = -.13, p = .08). 이는 남학생의 친구지지 수준

이 높거나 낮더라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아가,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도 

-0.05(SE = 0.04), 95% CI [-0.12, 0.02]로 0을 포함하여 

남학생 집단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여학생 집단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

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친

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여학생 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가 친구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건

부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

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34, p < .001). 

둘째,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

종속변인 경로 B SE t adjR2 F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38 .06 6.91*** .23 47.76***

사회불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09 .07 1.42

.24 11.9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8 .22 2.17*

친구지지 -.20 .21 -0.9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친구지지 -.13 .07 -1.78

*p < .05. ***p < .001.

표 3. 남학생 집단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N = 159)

*p < .05. ***p < .001.

그림 1. 남학생 집단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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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 = .04, p = .52).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는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 .78, p < .001). 반면 친구지지

는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34, p = .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

구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사회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 직접효과가 확인되었

다(B = -.23, p < .001).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여학생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의 매개효과가 친구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여학생 집단에서 조건부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친구지지의 수준을 평균과 ±1 

표준편차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서의 유의성을 확인하

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여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친구지지 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수준에서 조건부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24, p < .01). 반면, 친구지지가 

평균 수준(B = .06, p = .41)과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

은 수준(B = -.09, p = .34)에서는 조건부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지지가 낮은 수준일 때는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친구지지가 보통이거나 

높은 수준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종속변인 경로 B SE t adjR2 F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34 .06 5.82*** .17 33.92***

사회불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04 .06 0.64

.29 16.1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78 .19 4.18***

친구지지 .34 .22 1.5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친구지지 -.23 .06 -3.67***

***p < .001.

표 4. 여학생 집단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N = 163)

***p < .001.

그림 2. 여학생 집단의 어머니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 간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건값 B SE t LLCI ULCI

친구지지

M-1SD .24 .08 3.19** .09 .39

M .06 .07 0.83 -.09 .21

M+1SD -.09 .10 -0.96 -.28 .10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1.

표 5. 여학생 집단에서 친구지지 조건값에 따른 조건부 직접효과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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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구지지가 충분히 높은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완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자료는 그림 3과 

같다.

나아가, 여학생 집단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친구지지

의 조절된 매개지수로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조건부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즉, 조절된 

매개지수는 -.08로 나타났고, 95%의 신뢰구간에서 하

한값이 -.15, 상한값이 -.01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

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과정에서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

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친구지지 수준에 따

라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친구지지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특히, 친구지지가 낮은 조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에서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러

한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와 변인간 관련성을 확인

한 후, 남학생과 여학생 표본을 분리하여 조절된 매개

모형을 각각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결과를 정리하

고, 이론적 해석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변인의 성차를 검토한 결과, 초기 청소년

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친구

지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 LLCI ULCI

-.08 .04 -.15 -.01

표 6. 여학생 집단에서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

그림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남녀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189

한국인간발달학회

결점을 감추고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는 경

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이 남성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고 보고

한 연구들(박승혜, 이승연, 2019; Haferkamp, Eimler, 

Papadakis, & Kruck, 2012)과 일치한다. 선행연구는 여

학생이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하며(Malat, Van Ryn, & Purcell, 2006; 

Pliner, Chaiken, & Flett, 1990; Rui & Stefanone, 2013),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

고하였다(Hewitt, Flett, & Mikail, 2017). 따라서 여학

생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 인상을 유지하기 위

해 불완전한 모습을 숨기고 완벽한 이미지를 드러내려

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성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친구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다. 즉, 남학생의 경우 친구지지 수준에 따라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

라지지 않았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강할수록 

여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사회불안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연쇄적 영향

은 친구지지가 평균 또는 그 이하인 조건에서 특히 뚜

렷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에게서 친구지지는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약

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러한 결과는 자기제시이론(Schlenker & Leary, 1982)

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자기제시이론에 따르면, 개

인은 타인의 평가를 통제하기 위해 바람직한 인상을 

유지하려 하며, 결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할

수록 평가불안과 사회불안이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흠 없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과도한 관리 전략으로 기능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이러한 자기제시 압력을 높임으로써 사

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학생에

게 친구지지가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 이 경로가 두드

러진 결과는 또래로부터의 수용과 지지가 충분하지 않

을수록 이미지 관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완충되지 

못해 사회불안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성별 차이는 청소년기의 관계 기능 

및 사회화 맥락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남학생은 

정서적 교류보다는 활동 중심의 관계를 선호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감정적 지지나 공감보다는 함께 행동하

거나 성취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Kuttler, La Greca, & Prinstein, 1999). 따라서 친구지

지가 제공되더라도 그것이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정서

적 자원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여학생과 다를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조절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은 또래관계 

내에서 감정표현이나 자기노출에 소극적일 수 있어

(Chaplin & Aldao, 20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한 

불안을 친구관계 안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내면화할 가

능성도 있다. 반면 여학생은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를 중요시하며,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를 자

신의 가치와 안정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

로 인식한다(Rose & Rudolph, 2006). 또한 여학생은 

또래 관계에서 관계의 질⋅평가⋅수용 여부를 민감하

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Rudolph, 2002), 친구관계에

서 지지가 부족할 때 완벽하게 보이려는 시도가 오히

려 불안과 자기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친구지지가 평균수준 이하로 낮은 여학생들에게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

로 사회불안을 높이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반대로 친구

지지가 높은 조건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경로가 약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여학생은 사회적으로 

관계 유지와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완벽하게 보이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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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시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 남학생은 자율성

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화되어 타인의 시

선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다(Barber & Harmon, 

2002; Rudolph, 2002). 따라서 동일한 심리적 통제 상

황에서도 여학생은 평가불안이 두드러지는 반응을 보

일 수 있는 반면, 남학생은 자율성 손상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여학생은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의 평균 수준이 더 높고, 동시에 친구지지가 충분

하지 않을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으로 이

어지는 경로가 더 두드러지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사회불안 위험 과정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사회불안 예방을 위해서는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를 완화하는 인지⋅정서적 접근과 함

께, 또래 관계에서 수용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친

구지지 자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할 수 있다. 남학

생의 경우에는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여학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기표현과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 및 자율성을 지지

하는 접근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여학생에게

는 정서적 유대 증진과 관계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개입이, 남학생에게는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기

술을 강화하며 자율성 손상 경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접

근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 8개 

중학교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본 연

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국내 초기 청소년 전체에 일반

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과 학교 유형을 포함한 표집을 통해 결과의 일반화 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 방식으로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행동과 측정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와 친구지지의 경우 모두 주관적으로 

지각된 경험에 기반하므로 실제 양육행동이나 객관적 

지지 수준과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이나 관찰 등의 자료를 병행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을 대상으로 친구지지 수준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교사

지지 또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지지 역시 초기 청소년

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

서는 다양한 관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

의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친구지지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검증하

였다.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조절된 매개과정의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성별 특

성을 고려한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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